BR6079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패      17-05-13

미국의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Rex Tillerson) 장관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에 제재를 더 강화하자고 연설을 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두 주째 연속 두 번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발사는 평양의 북동쪽에 있는 발사기지에서 발사했는데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영토조차 탈출하지 못하고 자폭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지난 달 4월에 귀빈으로 영접했고 회담 했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언급 했습니다.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의 대사들을 모두 백악관으로 초대했고 북한의 협박에 관하여 연설했으며 상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매우 매우 중대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최근 두 번에 걸친 탄도 미사일의 발사행위는 매우 심각한 도전행위로 보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최근에 연속 발사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지난 2월과 3월에 중장 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성공했고 그 미사일이 핵무기를 적재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미국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을 기하여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미국과 우방들은 최근에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패를 보고 안보태세를 완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발사 실패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은 서방제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모양을 보이지 않으면서 긴장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의적인 발사 실패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평상시 이상으로 대대적인 병력을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고 있는 작금에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중국의 유능한 외교와 효과적인 중재로 북한을 비핵화의 방향으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란의 핵 시설을 폭파했고 2007년 9월 6일에 비밀리에 시리아의 핵 물질 처리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 시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 왔다는 의심을 받은 시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기습 폭격이 전초가 되어 한반도에서 국지전쟁이 돌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